
부리부리한 눈매의 서역 출신 승려가 양나라

황제인 무제 앞에 섰다. 평소 불교를 숭앙해 많은

불사를 일으키고 승려를 배출해 스스로 자부심이

대단했다. 그런양무제가물었다. 

“내가 제왕이 된 후 무수한 절을 짓고 승려를

출가시켰다. 스님께선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된다

고생각하는가?”

승려는“없다”고 즉시 답했다. 황제는 다시 물

었지만, 돌아오는대답은같았다. “무공덕.”

답답한 황제는“왜 나의 공덕이 없느냐”고 물

었다. 그러자 그는“그것은 인천(人天)의 작은 복

이니유루(有漏)의공덕이될뿐”이라고답했다. 

황제의 질문은 이어졌다. “그렇다면 어떤 것이

진실한공덕이라는말이냐?”

서역 승려의 대답은 간단했다. “맑은 지혜는 묘

하게 밝아서 본체가 스스로 공적(空寂)하니 세상

의 함이 있는 일(有爲之事)로는 구할 수가 없는

것입니다.”

화가 치밀어 오른 양무제는“그렇다면 나를 대

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이냐”고 소리쳤다. 그러자

승려는 이렇게 말하고 황제와의 문답을 마친 후

사라졌다. “모릅니다.(不識)”

달마동에 오르다

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황제 앞에서 한 치

두려움없이 불교의 교설을 설하던 승려. 그가 바

로 중국 선종 시작을 알린 보리달마(菩提達磨,

?~495) 스님이다. 그는 남천축 향지국의 셋째 왕

자로 태어나 반야다라(般若多羅)를 만나 출가해

부처님 법을 배웠다. 스승 밑에서 공부한 보리달

마는 유지에 따라 스승 입적 후 6~7년이 지난 뒤

중국으로건너가전법을한다. 

달마 스님은 양무제를 만나 문답을 나눈 뒤 북

쪽의 위나라로 향했고, 곧 낙양에 도착했다. 이후

숭산소림사에머물면서면벽수행을했다.  

소림사에 주석하며 장장 9년 동안 면벽 수행을

했던 곳은 현재‘달마동(達磨洞)’이라고 불리는

곳이다. 달마동은 소림사 소실산 유봉 중턱에 있

는길이 7m, 넓이 3m의천연동굴이다. 

소림사의 탑림을 지나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

만날 수 있다. 산 입구는 평탄한 길이지만, 몇 굽

이를 돌아가면 곧바로 가파른 계단이 나온다. 솔

직히‘악’소리가 나올 정도다. 이 같은 계단 약

20분가량을올라가야달마동을만날수있다. 

사실 달마동으로 오르는 길은 최근 SBS에서

방영한 주말 예능‘주먹쥐고 소림사’에서 김병

만, 육중완등남자팀이매일무술수련을하던곳

이기도 하다. 달마동을 오르던 시간이 약 오후 4

시 가량이었는데 수련을 나온 어린이·청소년 무

승(武僧)들을만날수있었다. 

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어린 무승들은 빠르게

몸을움직였다. 하지만, 얼마안가지쳐숨을헐떡

이는 어린 무승들도 있었다. 물론 필자 역시 숨이

턱까지 차올랐다. 쏟아지는 땀과 헐떡거림 속에

서 절로 조선 중기 문신인 양사언(1517~ 1584)의

시조한구절이떠올랐다. 

‘태산(泰山)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 산이로

다/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/ 사람이

스스로오르지않고산만높다하는구나.’

몇 번을‘가다 쉬다’를 반복하며 오르다 보면

드디어 달마동에 도착하게 된다. 숨을 몰아 쉬며

입구에 다다르니 중국인 관광객과 신도, 무승들

이 한데 모여 있다.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달마동,

일명 달마대사 9년 면벽굴 앞에 섰다. 입구 안에

들어서면 총천연색 가사를 입고 있는 달마 스님

이 봉안돼 있다. 1명 정도가 들어서 참배를 올릴

수 있는 곳. 이곳에서 달마 스님은 장장 9년을 면

벽 수행을 했다. 왜 9년의 기간 동안 달마는 굴 속

에서면벽을했을까?

일반적으로는 법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나타

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참된 제

자를 만나지 못하면 혼자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

는것이다. 그러나그의법을얻기위해나타난사

람이 중국 선종의 2조 혜가(慧可)였다. 소위‘안

심법문’으로 잘 알려진 일화는 달마동 면벽굴에

서이뤄졌다.  

하지만 달마 스님의 9년 면벽은 간화선의 공안

이기도 하다. 달마의‘9년 면벽’에 대해 자명 선

사는“풍년인데 소득이 없었다”, 양기 선사는“서

천사람이 중국말을 몰랐다”고 답했다. 어쩌면 달

마가 행한 9년 면벽 진의는 참구하는 수행자만이

풀수있는화두일지모르겠다.   

문을 닫아 아쉬웠던 초조암

달마동을 오르든 내려오든 만날 수 있는 곳이

‘초조암(初祖庵)’이다. 초조암의 이름은 중국 선

종의 초조인 달마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어서 붙

여졌다. 달마동을 뒤로하고 내려와 초조암을 찾

았다. 현지 가이드는 초조암이 곧 복원·보수 예

정이어서문을닫았을가능성이높다고했다. 

직접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, 초조암에서 꼭

봐야하는 것은 2가지가 있다. 첫째는 초조암의 주

전인 대전(大殿)이다. 대전은 북송시대에 세워졌

으며, 초조암이라는 이름답게 달마상이 봉안돼

있다. 또한 동벽, 북벽, 서벽으로 혜가, 승찬, 도

신, 홍인 스님 등 23명의 스님들의 진영들이 그려

져있다. 

대전 건물의 기둥도 이색적이라고 한다. 기둥

에는인물상, 공양상, 꽃과산수등이부조로표현

돼있다. 

두 번째는 대전 앞에 있는 커다란 측백나무다.

이는 육조 혜능 스님이 소림사에 참배하러 왔다가

초조암에 와서 달마 스님을 흠모하면서 식수한 나

무라고 전해진다. 대전 앞 측백나무를‘육조수식

백(六祖手植柏)’라고하며, 보호수로지정돼있다. 

지금의 달마동 9년 면벽굴의 달마상은 뒤편의

벽이 아닌 찾아오는 참배객을 보고 있다. 자신의

팔을 잘라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려 한 넓은 선기

(禪器)를 지닌 제2의 혜거를 기다리는지, 탁한 사

바세계를경책하기위해서인지는알수없다. 

초조암을 나와 소림사로 향하니 수많은 선사들

의 탑들이 펼쳐진다. 중국 선종 초조 달마의 후예

들이다. 유구한선(禪)의역사를지켜왔던선지식

들이다. 과연 현대의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법을,

달마의 법을 세상에 잘 담아내고 있는가. 자신에

게물음을던져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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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림사소실산유봉중턱에있는달마동입구. 달마동은길이7m, 넓이3m의천연동굴이다. 이곳에서달마스님은9년간면벽했다. 

달마스님이머물며수행을했다고알려진초조암. 이곳에는육조혜능이달마스님을기리며식수한측백나무가
있다. 

달마동과초조암에가는길에서만날수있는소림사고승들의탑들. 일명‘탑림(塔林)’이라고부른다. 

양무제를피해온달마스님

소림사서머물며면벽수행

가파른계단올라야가는곳

어린武僧오르며심신단련

복원위해닫은초조암아쉬워

달마대사는왜소림굴서9년면벽했나

달마동내부에있는달마상. 사진촬영을하면바로
안내원의제지를받는다.

중국선종사찰순례 - ① 소림사上(면벽굴·초조암)

해 동 불 교 미 술 원
010-6338-5167 / 010-3743-5167
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

四 代 傳 統
계룡산파 계보도

금호당약효 → 보응당 문성 →
회응당상균 → 원만당 석윤

신중탱화

탱화청동불상전문 [     ]1,000불
3,000불
10,000불

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

생명의 빛! 원적외선이
93%이상방출되는방안의숯가마로

각종질병의원인이되고있는

냉기(冷氣)를해소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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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판 매 원 : 선재생활건강(주) /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-1 리베로빌딩 5층

■문의전화 :031)595-8767, 010-4399-4326 선재생활건강(주)
■입금계좌 : 농협 355-0014-5055-43

374

귀사문석(  ) 만능미니온열매트!
늘피곤하고,팔,허리,어깨가쑤시며깊은잠못자는여러분을위한희소식!

A형 50㎝×100㎝ ┃ B형 65㎝×165㎝

※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

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, 품목허가 제09-651인 의료기기입니다.

기도할 때는 좌복으로,
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!! 

생명의 빛 원적외선

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%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㎜까지 침투하여 혈
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. 그리고 피하심충의 온도상승, 미세혈관의 확장, 신진대사의 강화, 부인병, 신경
계 질병, 노인성질환, 어깨결림, 허리통증완화, 장속의 노폐물,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
있다.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%,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%이며,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.

올겨울추위는방안의숯가마찜질방(전자파완전차단)과 함께!


